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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세계적 동향을 보면 여성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에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다
수의 여성기업들이 소규모로 영세하고 저성장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
이 둔화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성 사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사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요인으로는 성별과 관련된 의식적‧무의식적 사회적 차별과 남성
중심적 문화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다. 둘째 요인으로는 여성기업인의 
특성과 이중역할부담에 기초한 개인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로 여성기업의 업종분포, 기업규모, 업력, 그리고 경영성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요인들로 인해 여성기업은 저성장 업종에 편중되어 있었
고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
업년수도 짧고 경영성과 면에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을 금융지원, 판로지원, 네트웍 
구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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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지난 10년간 여성의 창업은 기업경영에서의 새로운 조류로 자리잡을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서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은 금세기에서도 주요 화
두가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적 동향을 보면 여성 기업의 수는 기업 전체의 4

분의 1에서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에
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OECD, 2000; 정희
선, 2002). 고용창출과 혁신의 동력으로서 중소기업, 특히 여성중소기업의 중
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현재 30만 여성
고용주와 100만 여성사업주가 여성 1명씩만 더 고용한다면 여성 30만명 또
는 10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여성인력 고용비율이 높은 
여성기업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효과가 높아서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 제고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004년 현재 한국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률은 74.4%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률 32.5%에 비해 2배나 높은 편
이다(통계청, ｢2004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자료). 

이와 같이 여성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규모나 경영실적 면에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
다. Shim & Eastlick(1998)는 여성기업의 규모가 여전히 종업원 20인 미만
의 소규모로 영세하여 여성기업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대
효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역시 여성기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36.0%를 차
지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이 소규모로 저성장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게 현실이다. 

여성기업인들의 증가추세와 함께 이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
고 있으나 여성의 기업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질
적인 면에서도 학문적 연구로서의 이론과 방법론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Brush(1997)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활동에 대한 연구 중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10% 미만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인 틀이 없는 연구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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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가
시화되었고 주로 여성기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지원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성기업의 성장 둔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였다(김영
옥, 1998: 김교정 외, 2004).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여성기
업의 현황 및 특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연
구는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성기업의 현황 
분석에 앞서, 여성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규명
하고 이러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보면 첫째, 국내외에서 이루
어진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연구자체가 드문 실정에서 선행연구를 발굴, 검토함으로
써 새로운 논의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 틀에 맞춰 한국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 등을 남성기업과 비
교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기청
의 ｢여성기업실태조사｣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정
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여성기업의 성장과 장애요인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중 어느 쪽이 성공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Smith 등(1982)은 여성기업이 좀 더 적응적이므로 높은 
생존율과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였고 Kleiman(1992)는 여성사업체 중 실패
하여 파산하는 비율은 남성기업보다 낮지만 성장속도는 비교적 느리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Allen & Carter(1996)은 여성기업의 소규모성이 여성사업의 
실패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남성기업의 생존율이 여성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곽성호‧신용하(2000)가 중소기업진흥
공단으로부터 1997년에 자금지원을 받은 제조업체 중 남녀 각각 100개씩 추
출하여 재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의 성과와 생존율에 대한 연구결과가 분분한 상황에서, 

남성기업에 대한 여성기업의 우월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남녀기업간에 성과
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작업이 더 중요해진다. Hisrich 

& Brush(1987)는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낮고 성장성
이 둔한 이유에 대해 여성기업인은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인 목표가 강
하고 비성장전략을 추구하며 성장성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종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
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보다 안정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전공분야가 주로 인문분야이고 서비스 관
련업종에서의 취업경력 때문에 저성장 업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Fasci & 

Valdez(1998)는 남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수익성에 대한 성별차이를 비교
한 결과 여성기업은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사회적 통념, 가족역할, 네트
웍 부족 등)로 인해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보였다. 여
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재무적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요약해보면 여성사
업자의 관리능력 부족보다는 해당 업종의 특성 때문이거나, 경영상에서 부딪
히는 장애의 성별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OECD, 1997). 여성
이 경영하는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서비스 관련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m & Eastlick, 

1998). 

근래에 이르러 여성기업인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많
은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기업인이 겪는 경영상의 제 문제는 중소
기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와 여성 특유의 문제 즉 성차별의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어렵고 복잡하다. 자금대출의 어려움, 경영기술에 대한 
지식과 훈련부족, 종업원관리나 고객관리의 어려움, 업계에서 인정받지 못하
는데서 느끼는 좌절감, 여성이 남성만큼 일에서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통념 등 여성기업인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장애요인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여성기업인들의 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별과 관련된 의식적/무의식적 사회적 차별과 남성중심적 문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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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고, 둘째는 여성기업인의 인구통계 특성과 이중
역할부담에 기초한 개인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관점은 독립적
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들로 인해 여성기업은 업종분포, 기업규모, 업력, 경영성과 및 경영
상의 애로 등에서 다른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1> 여성기업인 성장 장애요인 

       관점      장애요인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적 차별 
- 자금조달
- 판로개척

 
남성중심적 문화
- 거래처 접대문화
- 사회적 네트웍

개인적 관점: 인적자본 부족 
- 교육수준 
- 경력/취업경험
- 전공분야
가사노동/사업병행 
- 역할갈등
- 결혼상태

장애로 인한 여성기업의 특성

‧업종분포

‧기업규모

‧업력

‧경영성과

‧경영상 애로
 

1. 사회‧문화적 관점

1) 사회적 차별(social discrimination)

기업가로서 여성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따르는 기업활동의 본질적 어려움 
외에도 성차별적 사회인식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은 기업소유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아직도 여성기업
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여성기업인들이 남성기업인들에 



비해 대출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호의적이고 불신하는 편견과 태도, 

추가담보, 배우자의 서명 등의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고 있다(Hisrich & 

O’Brien, 1982; Riding & Swift, 1990). 

Sykes(1990)는 성공적인 호주 여성기업가 100명의 경험과 금융기관의 기
업자금 담당자 60명의 지각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이 사업자
금조달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 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밝혔다. Fabowale(1991)도 대출심사
시 기업 소유자의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남녀 대출신청자
에게 적용되는 신용거래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에 따른 
차별적 대출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조달에서의 성별차이는 창업시 창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
여 창업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여성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금융기
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
터의 자금을 주로 조달하게 된다(Haynes & Haynes, 1999). 여성들은 재정
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며, 창업자금이 적은 소수의 
부문(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고 사업규모도 소규모화 된다
(Brush, 1997).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해온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개업을 위한 기계설비의 구입과 공장확보에 큰 자본을 필요로 하고 창
업 후에도 원료의 조달과 재고 보유, 운송 등에 많은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인식, 여성기업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
이 여성의 기업활동 기회와 가능성을 제한하고 기업활동을 더욱 남성의 영
역으로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남성중심적 문화

Kanter(1977)는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여성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성별 권
력관계의 맥락에서 토크니즘(Tokenism)의 역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지배적인 집단이나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남성동료들은 다른 남성보다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7

여성에게 비판적인 평가를 하며 여성을 일을 함께 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여
성으로 대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주로 남성 고유의 영역이었던 사업분야
에 뛰어든 여성기업인들 역시 기업인으로서의 평가받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속에서 여성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립감
이나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기업활동은 지금까지 주로 남
성의 네트웍이 동원되고 남성문화가 드러나는 남성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의 경우 영업활동과 네트웍에서 모두 배
제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된다(Shaw, 1998). 특히 영업과 관련된 
로비활동에서 남성중심의 문화인 술문화, 접대문화가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데, 여성은 남성중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업계에서 친분관계를 유지하
거나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회를 얻는 것이 남성들보다 어렵다. 

그렇다면 왜 여성기업인들은 남성위주의 네트웍에서 배제되는 것일까? 보
통 유사한 태도와 가치, 경험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성향에 의해 중
심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은 비공식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남성을 선호하게 
되고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Vinnicombe, 

1998). 또한 여성기업인 스스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
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줄만한 잠재적 투자자나 사업 파트너와 네트웍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Mahot, 1998). Reese(1992)는 400명을 대상으
로 남성기업인과 여성기업인의 네트웍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네트웍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자하며, 

대체로 소규모로 네트웍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여성기
업인은 남성들이 고립시키거나 스스로의 경험이나 노력부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불리한 위치
에 있다. 사회적 네트웍 부족으로 인해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창업빈
도는 높지만 성장속도와 수익성이 낮고 도산율이 높은 경영상의 약점을 갖
게 된다. 

이와 같은 남성중심적 사업관행은 여성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늘
리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한한다. 여성기업이 시장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성적 문화와 규칙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할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여성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도태하게 된다. 

 

2. 개인적 관점

1) 인적자본(human capital) 부족

창업자는 인적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인적자본에는 창업자의 
교육정도, 경험, 전공분야 등이 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른 교육
수준 및 취업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여성기업인의 학력은 남성기업
인과 비교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력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분야에서는 여성기업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주로 경영, 공학, 

기술분야보다는 인문분야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Hisrich & Brush, 

1984; Zapalska, 1997). 또한 취업경험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은 주로 교사, 판
매원, 사무관리, 비서 등의 서비스관련 산업에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
성기업인들은 기술직이나 경영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irley, Moss, & Sanders, 1987). 이러한 취업경험의 차이가 향후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Watkins & Watkins(1984)는 여성기업 49개, 남성소유기업 43개를 대상
으로 창업이전의 경력에 관해 비교한 결과 남성기업인들은 현 사업과 관련
이 있는 직장경험을 대체로 갖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기업인들은 창업을 위
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직장경험이 남성에 
비해 짧고 그나마 직장생활을 오래했다 하더라도 영업이나 기획 같은 회사
의 핵심부서에서 경력을 오래 쌓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여성들은 창업에 필
요한 경영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거나 사업자금을 축적할 기회 역시 부족하
다. 따라서 여성기업인들은 사업관련의 이전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업종 
선택시 창업자금조달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장애가 적고 경영관리능력을 요
구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기업의 성공가능성은 해당산업에서 근로자로서 충분한 경험이 있거나 
학문적 또는 전문적 준비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Kamau, McLean, & 

Ardishvili, 1999). 이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식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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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웍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직장생활을 통
한 인맥확보가 창업 후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이전의 취업경험은 창업과정에서 여성의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여성이 조직생활의 경험이 없고 기업가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
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가로서 자질이 없다고 평가되고 여성사업체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도 남성기
업을 선호하게 되고 재정적 지원자의 후원에서도 여성기업은 밀려나게 된다. 

2) 가사노동/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부담

여성기업인의 경우 기업가라는 공식적인 지위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으로 인
해 다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육아
나 부양가족을 돌볼 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여성의 기업 활
동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가정내 역할 수행으로 인해 자신의 지속적
인 경력개발이나 직업활동에 방해를 받게 되고 가정적 책임과 경력개발이 
충돌한 경우 가정을 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기업가로서 성
장하는데 심각한 역할갈등과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Breen, Calvert & 

Oliver, 1995; OECD, 1997). 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사업과 병
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문화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자녀출산과 양육, 그
리고 가사노동에 한정되어 있거나 직장에 진출한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부담
은 그대로 남아 이중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남성들에 비
해 부족하여 사회적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밖에도 남존여비
의 유교적 관념이 강한 한국 남성들은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기업가로서 여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남성기업인를 평가하는 기준과 달리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삶에는 반드시 안정된 가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때로는 이기적
인 여성이나 모성이 없는 여성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기업인들의 결혼상태는 여성기업인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Goffee & Scase, 1985). 남성기업인들은 창업시 부인들
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성기업인들은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정서
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방지 외(2002) 연구에서
도 여성들이 삶의 주요한 동반자인 남편과 연관을 맺으면서 실제적인 도움
을 얻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여성기업인
은 가사와 육아 등 가족에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고 있어 가족과 
사업이 갈등하는 관계이지만 가족과 사업을 병립시키는 전략으로 부모 등 
가족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감정적 지지자로서 
남편이나 자녀가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역할을 
담당한다.

 

3. 연구문제

지금까지 여성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인
적 관점을 검토하였는데, 실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러한 요인들이 적용가능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녀 기업인간에 인적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교육수준, 전공분
야, 경력/ 취업경험, 결혼상태, 연령 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문화적 차별과 인적자본 부족으로 인해 여성기업은 남성기업
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가? 

III. 한국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중기청의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자료를 가용하였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정밀조사가 어
렵고, 성별분리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을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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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안고, 본 연구는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기업
인의 인적 특성을 남성기업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의 특성
을 업종별, 규모별, 그리고 업력별로 남성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사용하였다. 

1.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

우선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
다. 사업주의 성별을 구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그림 2>

와 같이 남녀 사업주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사업주의 증가속도가 빨라, 

1997년 92.4만명에서 2004년에 114.7만명으로 되었다. 전체 사업주 중 여성
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32.4%에서 36.0%로 증가하였다. 남녀사
업주 수의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를 보면, 여성사업주는 1998년 이후 지속적
으로 남성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2002년 이후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04년의 증가율은 0.2%로 여성사업주 수가 전년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2> 남녀사업주의 증가추이(1997～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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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그림 3> 남녀사업주 수의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1997～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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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 여성기업인의 인적 특성

다음으로는 여성기업인의 인적 특성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전공분
야 및 경력경험 등으로 검토하여 남성기업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이러한 남녀기업인의 인적 특성상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여성기업
의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1) 연령분포

고용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표 1>처럼 남녀 고용주 모두 70%이상이 
30대와 40대이다. 창업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회적 신용이 필요하
기 때문에 30～40대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연령대로 풀이된다. 여성고용
주의 연령이 다소 젊은 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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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용주의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남 성  여 성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4

 29.1

 43.6

 19.2

 5.7

 3.4

 31.5

 41.4

 17.3

 6.4

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χ2= 16.778, df  =12, p =.158

2) 결혼상태

남자고용주의 유배우 비율이 <표 2>에서와 같이 91.9%이나, 여성의 경우 
73.4%이고 사별‧이혼이 18.8%, 미혼이 7.8%로서 남자보다 무배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연령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혼인상태에서 유의미
한 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남녀고용주를 둘러 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주 중 미혼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
성기업인들의 유배우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결혼생활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부인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offee & Scase, 1985). 또한 사별이나 이혼을 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가사와 사업을 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이혼하게 되거나, 또 
이혼이나 사별 후 가장으로서 주 소득을 벌 수 있는 본격적인 취업을 원하
나,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임금근로일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가사노동과 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부
담이 여성사업주의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육수준

다음 <표 2>를 보면 남녀고용주 모두 고졸학력자가 가장 많지만, 남성고



용주 중 대졸 학력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고용주간에는 유의미한 
학력 격차가 존재하며 이것은 한국 남녀 평균학력 격차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용주가 남성 59만 7천명이
고, 여성은 9만 2천명인데 이들의 전공분포를 보면 남녀 공히 인문계열의 비
율이 4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3> 참조). 그 다음의 높은 비율
에서는 남성고용주는 공학(35.9%), 여성고용주는 예체능계열(21.3%)로 상이
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고용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계열은 예체능, 사범, 의약
계열로 나타난다. 이러한 남녀간 전공분리현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은 
업종 선택시 남성과는 달리 서비스 관련업종에 집중하게 된다(Birley, 

Moss, & Sanders, 1987).

<표 2> 고용주의 성별 결혼상태 및 학력분포
단위: % 

계 혼인상태 학력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남성
여성

100.0
100.0

 5.3
 7.8

 91.9
 73.4

 2.8
18.8

 10.9
 21.9

 45.2
 49.6

7.2
6.5

36.7
22.0

자료: 통계청,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혼인상태: χ2= 68.012, df=12, p=.000

학력: χ2 = 65.629, df  =9, p =.000

<표 3>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고용주의 성별 전공분포
단위: 명, %

인문 예체능 사범 자연 공학 의약 계

남성 244,400 33,296 2,975 61,081 214,484 40,806 597,042

40.9 5.6 0.5 10.2 35.9 6.8 100.0 

여성 37,970 19,536 8,229 9,834 3,968 12,078 91,615

41.4 21.3 9.0 10.7 4.3 13.2 100.0 

자료: 통계청,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χ2= 24.203, df  =6, p =.000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15

4) 경력/취업경험

중기청의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시작 전 여성기업주의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51.3%가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나타났
으며 판매/서비스 종사자 12.2%, 도소매업 경영자가 11.1%, 사무직 종업원 
10.4%, 기술/생산직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전 종사하던 분야와 
현재의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결과 67.3%의 여성기업인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인들이 해당 산업에서 충분한 경험
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음을 밝힌 Watkins & Watkins(1984)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들은 취업경력이나 전문적 준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저성장 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림 4> 여성사업주 창업이전 경력경험 
(단위: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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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판매/서비스 도소매 자영

업자

사무직 기술/생산직

 자료: 중기청,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

3. 여성기업의 특성 

한국 여성기업들이 사회‧문화적 차별과 인적자본 부족으로 인해 남성기업
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기업은 업종분포
에서는 소수의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업규모나 업력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도 경영성과면에서 취약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업종분포

통계청의 ｢2004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여성사업주는 <표 4>

에서 나타나듯이, 숙박음식업(37.8%), 도소매업(28.9%) 및 개인서비스업
(11.2%)에 몰려있고, 남성사업주는 도소매업(26.8%), 운수(15.6%), 제조업
(13.6%)에 집중되어 있어 업종별로 성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의 기업활동이 성별분업에 의해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분야에 집
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Brush, 1997).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이미 서로 다
른 성역할을 습득하고 취업경험마저 제한됨에 따라 사업에서도 특정 업종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 업종에서 여성기업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생활밀착성, 일상성, 소규모성, 노동집약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고 창업시 창
업 자금이 적게 들고 일상의 운전자금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조업과 운수업 등은 개업을 위한 기계설비의 구입과 공장확보에 
큰 자본을 필요로 하고 창업후에도 원료의 조달과 재고 보유, 운송 등에 많
은 운전자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창업자금이 적은 여성기업의 경우 필연
적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편중될 수 밖에 없다.

1997년 이래 8년간의 추이를 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비중이 다소 줄
고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 그간 여성사업주가 절대적으로 과소대
표되었던 업종에서의 여성사업주 수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증가
정도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
재의 사업주 성별 업종지도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별 업종지도가 결국에는 여성기업의 성장률과 생
존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은 정보기술력이 낮고 시장진입이 
용이한 사업분야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거나 
과열 경쟁되기 쉬워 살아남기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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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녀사업주 수의 업종 분포와 추이(1997～2004년)

계 농림
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점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부동
산임
대업

사업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서비
스

오락, 
문화, 
운동 

서비스

기타 
개인서
비스

남
성

2042419 2253 276873 1486 76571 546546 209590 319226 7532 30823 84123 75715 12080 50143 50234 83106 216118

100.0 0.1 13.6 0.1 3.7 26.8 10.3 15.6 0.4 1.5 4.1 3.7 0.6 2.5 2.5 4.1 10.6 

여
성

1147471 72 53310 15 7320 331748 434183 12232 1381 3090 29032 9547 239 70694 22701 43051 128856

100.0 0.0 4.6 0.0 0.6 28.9 37.8 1.1 0.1 0.3 2.5 0.8 0.0 6.2 2.0 3.8 11.2 

1997 0.0 3.7 0.0 0.3 32.3 39.2 0.5 0.1 0.4 2.4 0.5 0.0 5.7 1.7 2.6 10.6 

1998 0.0 3.5 0.0 0.3 31.6 39.6 0.5 0.1 0.3 2.5 0.5 0.0 5.6 1.7 2.8 11.0 

1999 0.0 3.8 0.0 0.3 31.1 39.4 0.6 0.1 0.3 2.4 0.6 0.0 5.7 1.6 3.2 11.0 

2000 0.0 4.1 0.0 0.3 31.1 38.9 0.6 0.1 0.3 2.3 0.6 0.0 5.4 1.9 3.2 11.1 

2001 0.0 4.4 0.0 0.4 30.5 38.9 0.7 0.1 0.3 2.2 0.7 0.0 5.7 1.8 3.3 10.9 

2002 0.0 4.6 0.0 0.5 30.1 38.6 0.9 0.1 0.3 2.3 0.8 0.0 5.8 1.8 3.4 10.9 

2003 0.0 4.4 0.0 0.6 29.4 38.5 1.0 0.1 0.3 2.5 0.8 0.0 6.0 1.8 3.6 11.0 

2004 0.0 4.6 0.0 0.6 28.9 37.8 1.1 0.1 0.3 2.5 0.8 0.0 6.2 2.0 3.8 11.2 

자료: KOSIS,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χ2= 90.518, df=12, p =.000

 

2) 기업규모

2004년 현재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수는 114.7만개에 달하는데 92.4%

(남성은 80.0%)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와 비교하면 여성기업의 영세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여성기업의 규모가 여전히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영세한 이유는 여성의 기업활동이 비제조 서비스업의 
저성장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할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Lever, 1998). 

또한 여성의 경우 창업과 기업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주변으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나 기타 자원의 조
달 과정에서 불리를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기업은 소규모일 수 밖에 없
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기업의 이러한 영세성이 여성기업의 증가에 따른 경
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Shim 

& Eastlick, 1998). 

<표 5> 여성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단위 : 개, %

여성사업체수 규모별비율 남성사업체수 규모별비율
전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147,471

1,060,083

63,387

19,220

4,286

420

75

100.0

 92.38

  5.52

  1.67

  0.40

  0.00

  0.00

2,042,419

1,634,386

219,098

132,656

45,066

8,734

2,479

100.0

 80.02

 10.72

  6.49

  2.20

  0.42

  0.12

자료: 통계청, ｢2004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χ2= 70.293, df  = 33, p =.000

3) 업력

여성사업체의 평균 영업년수는 4.83년이고 남성은 7.40년으로 남성사업체
가 약 2.6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체가 여
성사업체 중 20.2%로 1/5을 넘고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의 창업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체가 50.2%(남성의 경우 36.8%)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
업들이 남성기업들보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경기변동과 영업의 부침에 
따라 회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김영옥, 2000). 아울러 여성기업이 판매부진이나 사업상 
필요한 정보획득이 부족하여 남성기업에 비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중단을 많
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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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성사업체의 업력별 분포
단위 : %

 남 성  여 성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13.8

23.0

15.9

21.8

25.5

20.2

30.0

16.0

18.8

14.9

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4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χ2= 23.649, df  =12, p =.023

4) 경영성과

여성기업은 2004년 현재 전체사업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영실
적 면에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여성기업의 연
평균매출액, 활동성 등의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여경협의 
여성기업실태조사(2005)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이 59.6%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0～5% 성장률은 24.1%, 10～15%의 
성장률은 5.1% 순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의 경우 2000년 대비 2005년 남성
기업이 연평균 7.39% 증가한 반면 여성기업은 약 15%가 감소하고 있고 자
본회전율 역시 1.9배에서 1.2배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제도와 관행 등의 사회‧문화적 차별과 내적으로는 여성의 안정
지향성과 경영역량부족 등의 개인적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여성기업 전년대비 매출액 성장률
단위: 개, %

마이너스(-) 
성장

0～5
%

6～9
%

10～15
%

16～20
%

21～30
%

31% 
이상 계

제조업 394 124 38 31 25 24 22 658

59.9 18.8 5.8 4.7 3.8 3.6 3.3 100.0 

건설업 114 57 10 20 11 6 8 226

50.4 25.2 4.4 8.8 4.9 2.7 3.5 100.0 

도소매업 207 80 14 11 7 4 3 326

63.5 24.5 4.3 3.4 2.1 1.2 0.9 100.0 

음숙박업 264 76 9 16 3 3 1 372

71.0 20.4 2.4 4.3 0.8 0.8 0.3 100.0 

기타 412 226 44 40 14 7 9 752

54.8 30.1 5.9 5.3 1.9 0.9 1.2 100.0 

전체 1,391 563 115 118 60 44 43 2,334

59.6 24.1 4.9 5.1 2.6 1.9 1.8 100.0 

자료: 중기청,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

반면에 여성기업의 부채비율 49.8%, 자기자본 비율 62.3%로 나타나 안정
성이 중소기업 전체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무
적 건전성의 이면에는 여성기업이 비제조 서비스업 위주의 영세사업체가 대
부분이어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위험 추구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사업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
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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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기업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단위: %

여성기업 중소기업전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전체 4 9 . 8 6 2 . 3 1 1 3 . 9 9 4 6 . 7 3

제조업 93.8 45.4 104.24 48.98

건설업 45.4 60.8 165.77 37.63

도매업 48.8 64.3 152.95 39.53

음숙박업 54.3 59.0 79.98 55.56

 

자료: 중기청,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χ2=17.791, df=9, p=.038

5) 경영상 애로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가며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
야는 자금조달(32.7%)과 판로개척(30.3%)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제기한 여성기업의 성장 장애요인 중에서 성차별적 사회인식과 
남성중심의 접대문화로 인한 네트웍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Breen, 

Calvert, & Oliver, 1995; Reese 1992; Riding & Swift, 1990). 

<그림 5>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단위: %)

22.3

32.7
36.5

30 .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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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기청,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



자금조달 문제는 모든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성기업인
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기업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금
융기관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으로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보부족 22.0%, 대출한도 부족 17.6%,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11.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은 200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금
지규정의 마련 등 일부 제도적 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지원기관
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수정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여성기업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용도를 낮게 평
가받거나 남성배우자의 보증 요구, 거래시 추가 담보 등의 불리한 조건을 제
시받고 있다는 Orhan(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재정
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며, 적은 자본은 사업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사업의 진행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만든다.

<표 9>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2000년 2004년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  32.7  42.1

담보 부족  28.0  22.0

대출한도 부족  12.4  17.6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16.0  11.2

로비, 접대문제  10.9   0.8

계 100.0 100.0

자료: 중기청, ｢2000년, 2004년 여성기업실태조사｣.

또한 경영자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여성기업인들은 판로개척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기업활동은 지금까지 주로 남성중심적 문화가 드러나는 남성고유
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의 경우 네트웍에서 
모두 배제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된다(Shaw, 1998). 영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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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에서 남성중심의 문화인 술문화, 접대문화가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데, 여성은 남성중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업관행에서 피해자가 되기
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IV. 논의 및 시사점: 새로운 여성기업 지원 방향

여성의 사업은 지금까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해왔던 일이나 가정적 책임, 

재정적인 문제, 교육훈련에서 여성의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Allen & 

Truman, 1993). 여성은 사회화 과정이나 노동참여 과정에서부터 남성과 다
른 경험과 역할을 습득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
인적 관점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
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물론,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조건에 대한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평적 비교이기 때문에 남녀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확
인은 어려웠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남녀 기업인간에 인적자본(연령, 결혼
상태, 전공, 취업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남녀 기업인 모두 70%이상이 30대와 40대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결혼상태를 보면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 미혼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병행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반면에 남성은 결혼생활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부인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비
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분포별로 남성기업인은 공학에 집중
되어 있고 여성기업인은 남성에 비해 예체능, 사범, 의약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취업 경험을 보면 사업 시작 전 
여성기업인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나타나 남
성과는 취업경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문화적 차별과 인적자본 부족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여성기
업들이 남성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분포에 



있어서 여성기업들은 소수의 산업(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남녀 기업인간 전공분리현상, 취업경험 
또는 경력상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취업경
력이나 전문적 준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저성장 산업을 선택한다는 것
이다. 기업규모의 경우 여성기업들은 92.4%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이유는 여성의 기업활동이 비제조 서비스업의 저성장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할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력에
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의 창업단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은 50.2%로 남성기업 36.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이 판매부진이나 사업상 필요한 정보획득
이 부족하여 남성기업에 비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중단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경영성과면에서 취약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출액의 경우 2000년 대비 2005년 남성기업이 연평
균 7.39% 증가한 반면 여성기업은 약 15%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외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제도와 관행 등의 사회‧문화적 차별과 
내적으로는 여성의 안정지향성과 경영역량부족 등의 개인적 관점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가며 가장 많
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자금조달과 판로개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제기한 여성기업의 성장 장애요인 중에서 성차별적 사
회인식과 남성중심의 접대문화로 인한 네트웍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여성기업인은 일반적으로 남성기업인과 기업
활동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이 증가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영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개선 뿐 아니라 정부의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자금조달과 관련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판로지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네트웍 구축이 있다. 넷째,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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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원: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열악한 사회적 지위의 결과로 여성기업인들은 자금 대출심사에서 여성이
라는 점 때문에 신용을 평가절하 한다든지, 추가적 담보물이나 남편의 보증
을 요구받는 관행이 빈번하다(Goffee & Scase, 1985). 대출보증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대출 심사조건이 담보능력만이 아닌 사업주의 신용, 경험, 지불
의지 등에 초점을 둔 공정한 심사가 요청되며 나아가 장려가산점을 주어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규모인 여성기업은 거액이 
아닌 소액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금융기관이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꺼리는 소액대출을 정부차원에서 융자해주는 것과 금융기관의 적
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여성친화적 금
융지원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에 대해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 
등의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1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1) 그러나 총 정책자금
중 여성기업의 수혜율은 동 정책이 실시된 이래 큰 변동없이 5% 수준에 머물
고 있다. 5%대의 여성기업 정책자금수혜율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상의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각 정책자금의 신청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마련되었는지를 검
토하는 것이다. 직‧간접적인 장애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과 동시에 
정책자금중 여성기업 비율을 중기적으로(예컨대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2. 판로지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확대,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국내 유망업종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 
공공구매 우선지원”은 대표적인 판로지원 대책이나,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1) 신청기업 평가후 10등급으로 구분(Rating system)

 동일등급 내에서 가점이 총 5점 이상일 때 한 등급 상향조정(가점사항 : 여성기업(1점) 등 
총 15개)



여성기업인은 많지 않다. 여성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본질은 사회복지정책 수단이 아닌 기술력이 있으나 판로개척의 어려움이나 
명성도가 낮아 소외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경제정책 관련 제도이
다.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기업으로부터 
2004년 말 현재 총 77조원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최대 구매
자이다. 

그러나 이중 여성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그친다.2) 최근 3년
간 여성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 도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기관별 구매실적을 분석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구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이 
좀 더 강한 투자기관, 지방공기업으로 갈수록 구매실적이 저조해진다. 여기서
도 여성기업제품 구매 장애요소에 대한 기관별 분석이 필요하고, 성과목표(예
컨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 5%)를 세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기업의 정부조달계약체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000년 10월 중소기
업청 정부계약사업국(OGCBD) 내에 여성기업정부계약사업국(CAWBO)을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정부계약부서, 특히 5%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
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하며, 더욱 많은 여성기업들이 정부계약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네트웍 구축: 여성기업 지원 네트웍 활성화

기업경영에서 인적 네트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성기업의 네트
웍 부족이 경영상의 큰 약점이므로 기업경영 정보 공유 및 애로해결의 장 마
련이 시급하다. 성공 여성기업간 멘토링 제도 도입이나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여성들끼리 만나서 사업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 SBA에서는 멘토링 프
로그램이라는 지원제도가 중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업가 훈련을 위한 

2) 98개 공공기관의 ‘04년 여성기업제품 구매총액 1조 8,904억원
  - 총 구매액 76조 7,633억원의 2.5%,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51조 5,917억원의 3.3% 점유
  * 물품 36.2%(6,148억원), 공사 57.7%(9,814억원), 용역 6.1%(1,035억원)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27

여성 네트웍(WNET: Women’s Network for Entrepreneurial Training)”

은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한 여성기업인과 경험이 적고 성공을 기대하는 여
성창업가를 연결시켜 1년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기업훈련을 수행하여 새로
운 사업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원조하고 사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성장관리, 네트워킹 방법 등이 포
함된다. 

여성들만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필요
한 노하우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기업인의 수가 워낙 적
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배가 있는 선배 사업가를 만나게 
되면 여성기업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고 나이 어린 후배들을 
통해서 자극을 얻게도 된다. 또한 여성들끼리만 만나게 되면 다른 어떤 곳에
서는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인 접대문화나 가사와 사업병
행의 애로점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여성기업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정부의 관계부처, 상설 경영자문 및 상담기구, 금융기관, 교육/훈련기관, 

시장정보나 기술개발정보를 위한 정보은행,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과 여성기
업인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웍이 유용하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Peterson, Kozmetsky, & Ridgway(1983)는 중소기업의 주요 실패원인 
중 하나는 경영전문성의 결핍이며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지속적인 경영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들은 남성기업인들에 비해 직업경력이 짧으며 그 직업 경력 속에서도 관리
자적 위치에서 일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인들은 인사관리
나 재무관리, 영업이나 기업 홍보,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
로 남성기업인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족한 측면을 보충하
기 위해서는 공식적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관
련교육과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 및 경영관리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
용으로는 마케팅 리서치 실시방법, 사업성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회
계 및 재무관리, 구매 및 판매관리, 입지선택 및 점포관리, 기술적 능력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수명주기상(life-cycle) 단계와 기업특성을 고려한 세
부적인 경영 컨설팅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
팅을 하고 있는 관련기관이나 회사들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
한 진단과 그에 따른 관리적/기술적인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McMullan, Chrisman, & Vesper, 2001). 신규 개업에서 사업확장까지 모
든 발전단계의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소유와 관리의 모든 측면(금융, 

경영관리, 마케팅, 조달 등)에 관한 장기적 훈련과 카운슬링이 지원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업종과 창업 초기 및 성장기 기업을 구분하여 창업교육 지원, 

마케팅 역량 강화, 경영혁신 연수나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석(2003)이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어떤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분야(사업계획, 경영조직, 인적자원개발/관리)와 생산/

운영관리분야(재고문제, 생산일정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 및 기술획득, 경
영정보시스템 등)는 창업기보다는 성장기 이후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회계/재무분야(회계시스템, 세금문제, 재무분석, 원가책정 및 분석, 

자금 조달)와 마케팅 분야(시장조사, 광고, 전반적 마케팅계획, 유통 등)는 
창업기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
에 대한 철저한 경영진단 후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여성기업에게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기업에 대한 정밀조사가 부재하고, 특히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계열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통일된 통계자료를 사
용하지 못하고, 통계청의 노동력통계와 사업체통계, 중기청의 여성기업 실태
조사 등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각 통계는 조사대상이 다르고 또 대표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그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여성기업의 성장 둔화 현상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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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 장애요인을 탐색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맞춰 설계된 조사를 통해 보다 견고한 연구결과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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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 n Exploratory Study on O bstacles of K orean 

W omen Entrepreneurs 

Youngok Kim‧Heejung Lim* 

The level of involvement of women in entrepreneurial activity is 
rising around the world. Women-owned firms are providing employment,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ir countries. However, the 
majority of women businesses are small with less than 5 employees and 
belongs to the service sector, which is consequently limiting women- 
owned firms’s growth rate. 

We look at the obstacles restricting women entrepreneur’s 
advancement systematically and theoretically. This study outlines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social‧cultur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These perspectives result i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owned firms.

Based on this analysis framework, we compar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job experience) of  
women owners to those of men owners in Korea. Also,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firms are analyzed in terms of industry, firm 
size, operating history, and managerial outcomes. Finally, we discussed 
future prospect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s. 

Key Words: women-owned firms, social‧cultural perspectives, 

individual perspectives


